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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도일시┃ 2024년 10월 2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“장생포 아트스테이 2024년 마지막 문화강연”

- 작은 방으로부터 시작된 작가들의 특별한 강연 - 

(재)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‘장생포 아트스테이’에서 문화예술창작촌 레지
던시 입주작가 출신인 수필가 송시내 작가와 소설가 이경숙 작가 등 2명의 
특별 강연이 열린다.

이달 26일 열리는 송시내 작가의 강연은 ‘순간마다 가지 못한 길을 동경하



는 사람들의 이야기’를 다룬 자신의 저서 「싱글 오리진 혹은 블렌디드」를 
송 작가의 설명과 함께 참석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.

다음 달 2일 진행하는 이경숙 작가의 강연은 소설 속 인물을 통해 실패와 
아픔에도 삶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룬 자신의 소설집「새장을 열다」를 
중심으로 이경숙 작가가 강이라 소설가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.

이번 강연은 선착순 30명 이내로 모집하며, 저녁 7시 장생포 아트스테이 야
외마당에서 진행한다. 

장생포 아트스테이는 이번 강연에 맞춰 1층 전시실을 작가의 방으로 조성해 
작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. 

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문화예술창작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
※ 문의: 052-276-9675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(☎ 052-276-9675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10. 23.


